
2023학년도 언어능력평가 출제 의도 및 예시 답안

[문제 1] (가)와 (나)를 요약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다)와 (라)의 

작품을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1,000자, 50점)

출제 의도 및 평가 주안점

1. (가)와 (나)를 적절히 요약하고 있는가.

2. (가)와 (나)의 관점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3. (가)와 (나)의 관점을 (다)와 (라)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4. (다)와 (라)의 작품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가. 

5.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가. 

예시 답안

  개념미술과 참여예술은 모두 전통적인 미술의 형식과 방법을 따르지 않는 예술사조로서 뒤샹의 

작업을 원류로 하며, 특히 미술 작품의 의미와 사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개념미술이 미술의 창작 과정에서 작가의 아이디어와 개념을 중시하며 미술가의 역할에 대해 고

심했다면, 참여예술은 관람자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며 작가와 관람자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의미

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또한 개념미술은 작가의 언어적, 철학적 개념만으로도 작

품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 참여예술은 경험적이고 참여적인 관계를 통해 작품의 의미

를 발견할 수 있다고 여긴다. 

  (다)의 경우 개념미술적 경향을 지닌 작품으로서 실제 의자와 사진, 사전적 정의만이 전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미술가의 창작물과는 다르다. 작가인 조셉 코수스는 이 작품을 통해 창

작 대상의 존재 가치, 재현의 의미, 그리고 재현의 가치에 대해 묻고 있다. (라)의 경우 참여예술

적 경향을 지닌 작품으로서 미술가가 제작한 포스터가 존재하지만, 이 작품의 의미는 미술관이 

아니라 관람자들이 작품을 직접 가지고 가면서 시작된다. 토레스는 관람자의 참여를 통해 현대 

사회의 총기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다)와 (라) 모두 의미와 개념을 중시하

지만, (다)는 작품을 기획한 작가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반면, (라)는 관람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작품이 사회적 문제 의식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념미술과 참여예술은 모두 미술의 전통적인 방식을 혁신하고 새로운 의미를 추구한다는 점에

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다)는 재현의 의미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

다는 점에서 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관습적인 사고를 깨뜨리고 있다. 하지만 (라)는 (다)에 비해 

관람자가 작품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중요한 메

시지를 던진다는 점에서 더 큰 예술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991자)



[문제 2] (가)~(다)를 읽고 다음 조건을 반영하여 한 편의 글을 작성하시오.

(1,000자, 50점)

출제 의도 및 평가 주안점

1. (가)의 갈등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고 있는가. 

2. (가)의 인물 사이에 나타난 생각의 차이를 적절히 비교, 대조하고 있는가. 

3. (다)의 관점을 적절히 파악하고 있는가.

4. (다)의 관점을 (가)와 (나)의 특정 사건에 적절히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5. (다)의 관점을 바탕으로 (가)와 (나)의 의미를 해석하고 특정 구절에 적절히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예시 답안

  (가)에서 ‘나’는 사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마지막 기도를 위해 들른 신부와 논쟁을 벌이고 있

다. 둘 사이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면회를 거절한 것이 원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의 존재

에 대한 믿음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으면 

끝이라고 믿고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죄는 인간들의 심판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사제

는 죽으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믿으며, 인간의 심판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로 인해 신부는 사형수인 ‘나’의 처지를 가엾게 생각하는 반면, 

‘나’는 사형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에 의하면 인간의 삶이 부조리한 이유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고 죽기 때문이

다. 즉 부조리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인간의 삶이 무의미하고 허무에 가득차 있기 때문에 발생

한다. 이런 점에서 (가)의 ‘사형’은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부조리한 인간의 삶을 의미한다. ‘뫼르

소’가 모든 사람들도 모두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모두 원치 않는 죽

음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나)의 ‘형벌’은 우연히 태어나게 된 인간의 처지, 다시 말해 부

조리한 삶 자체를 의미한다. 완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지프처

럼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실존주의에 의하면 인간은 부조리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우연히 

주어진 삶이지만, 이 삶을 자신의 의지로 살아 나가는 태도야말로 부조리를 극복하는 것이며, 그

것을 통해 인간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의 ‘나’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곧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응시하면서 삶과 죽음

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시지프’가 기쁨을 느끼는 이유는 우연히 주어진 형

벌을 자신의 의지로 수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998자)


